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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여성 작업치료사의 직무와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여 근무환경 개선, 직무 스트레스 인식, 성희롱 예방교육 및 여성의 
작업치료사의 장기간 경제활동 참여 향상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환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현재 작업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신된 185부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무스트레스의 주요 항목은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적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근무로 인해 피로를 느낀
다.', '치료 이외의 것까지 신경써야할 때가 있다.' 순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 통증은 손목과 손(90%), 어깨(86%), 목(69.7%), 
허리(68.6%)순으로 나타났으며, 손목과 손(63%), 어깨(62.2%), 허리(51.9%) 통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였
다. 언어적 성희롱 경험은 71.4%에 이르고 있었으며, 신체적·시각적 성희롱은 48.6%가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항목에서는 ‘개인과 일의 사이에서 곤란하지 않다.’가 61.1%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상사의 긍정적인 지원(54.6%), 
직장동료와의 유대관계유지와 감정 공유(73.%)등의 긍정적 응답이 많았다. 여성 작업치료사들이 겪고 있는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 통증, 성희롱 등의 효과적인 대처방법 마련 및 업무 환경 개선이 시급 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ssessed female occupational therapist job stress and musculoskeletal pain, and examines the 
problems caused by sexual harassment, family, and marriage policy. The results provide information to improve work
environments, reduce job stress, yield data needed for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examine women 
occupational therapists' economic activities, and broadly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rough participation. The study 
subjects were currently employed female occupational therapists. Initially 200 subjects were recruited, of whom 185
returned the study questionnaire. Questions addressing job stress included, 'There are times when one feels that the 
salary is worth less than the job effort', 'Feel tired due to work.', 'That it is time to pay attention to other therapy.',
answered positively in that order. Musculoskeletal pain in the wrist and hand (90%), shoulder (86%), neck (69.7%)
and waist (68.6%) were the order of the wrist and hand (63%), shoulder (62.2%) and waist (51.9%) pain resulted
in interference with daily life. Verbal harassment was reported by 71.4% and 48.6% reported physical and visual 
harassment. The most common topics in workplace relations were 'Must choose whether to focus on the individual
or work (61.1%).', 'Need for understanding and someone who can share their feelings (54.6%).', and 'Colleagues are
willing to listen to my story (73%)'.

Keywords : Female occupational therapist, Job stress, Musculoskeletal pain, Sexual harassment, Workplace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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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늘

어나고 있다[1]. 이는 지식·정보산업의 발달과 고령화 사
회라는 한국의 특수성으로 인한 결과이며, 여성인력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2]. 하지만 현재 여
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1.0%로 73.4%의 남성보다 낮
은 수준이다[3]. 이는 여성의 결혼, 출산 및 육아와 같은 
생애사적 사건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조사되고 있다[4-5].
여성은 남성에 비해 차별적 기업문화, 출산 및 육아부

담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해 부담스러운 인식을 가

지고 있다[6]. 남성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성
이 다르며, 직위의 불안정, 보상의 결여, 기회 상실 등을 
크게 느낄 수 있으며[7], 전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직
무 스트레스와 직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8]. 
이는 결국 직무 스트레스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9].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은 노동 집약

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와 행정의 이원적 

명령구조, 구성원들의 이질적 구성, 의료기관 간의 경쟁
심화 등이 결국 보건의료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스트레스

를 가중시키게 된다[10]. 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직종들이 모여 업무를 진행해 나

가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 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11].
현재 우리나라의 면허등록 된 의료기사는 총 265,692

명으로 이들 중 64.2%인 170,489명이 여성이며, 여성 
임상병리사의 경우 46,361명 중 34,131명으로 73.6%, 
여성 물리치료사는 44,298명 중 29,059명으로 65.6%를 
차지하고 있다[12]. 작업치료사는 보건의료 전문직의 하
나로 대부분의 시간을 직접 환자와 대하며, 환자의 신체
적·정신적 문제 외에도 환자들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동
작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13]. 더 나아가 그들이 사회
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작

업치료사의 직무 태도는 치료서비스를 결정하는데 중요

한 요인이 된다[14]. 
하지만 작업치료사는 자원과 요구, 전문적 가치, 보상, 

환자 및 동료와의 관계, 스트레스와 신체적 증상(통증) 
및 심리적 증상, 보수 등으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를 겪게 
되며[15], 임신과 육아, 이사, 과도한 문서업무, 승진이나 

높은 봉급에 대한 욕구 등으로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된

다고 하였다[16].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

에서[1], 우리나라 여성 작업치료사는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 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레
스에 관한 연구는 2006년 이후이며, 현재 작업치료 면허 
소지자 수가 많지 않고, 사회적으로 직무 스트레스에 대
한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가 미흡한 실

정이다[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여성 작업치료사의 직무스

트레스, 근골격계, 성희롱, 가족·혼인 정책들로 인한 문
제를 파악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근무 환경 개선, 그
리고 직무 스트레스 인식과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여성의 

작업치료사의 장기간 경제활동 참여 향상에 필요한 자료

와 환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2014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작업치
료를 실시 중인 병원 및 재활 관련 기관 등을 중심으로 

설문지 우편발송 및 회수를 통한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은 현재 작업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 작

업치료사들로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신된 
185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내

용을 작업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임상가들의 의견을 반영

하여 본 연구 목적과 실정에 맞게 수정했다. 설문지 초안 
작성 후 작업치료 전공 교수 1명, 작업치료 전공 대학원
생(9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에 수정이 필
요한 문항과 내용이 모호한 부분에 대한 조언을 받아 수

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응답자 기초 정보를 별도
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
는 다음과 같다. 

2.2.1 직무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와 관련된 문항 

24개를 선택 수정한 측정 도구를 사용했다[8]. 본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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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Respondents Percentage

Therapeutic 
target

Adult 163 88.1
Children 19 10.3

Both 3 1.6

Working 
institution

General 
hospital 19 10.3

Rehabilitation 
hospital 147 79.5

Nursing home 3 1.6
School 2 1.1

Table 2. Work Environment of Participants

지는 25문항으로 ‘전혀 아니다(1점)’부터 ‘아주 자주 그
렇다(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리커트(Likert) 형태의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
스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2.2 근골격계 통증

근골격계 통증을 확인하기 위해 Standarized Nordic 
musculoskeletal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18]. 본 설
문지에서의 통증은 감염, 외과적 손상, 내과적 질환이 아
닌 근골격계에서 기인한 문제를 의미한다.

2.2.3 성희롱 경험 정도

성희롱 경험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병원 간호사에 

대한 성희롱 실태조사[19]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통해 성
희롱 실태에 관한 13문항을 참고하여 여성 작업치료사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 및 보완을 하여 사용하였다. 

2.2.4 가족친화적 문화

가족친화적 정책의 시행 및 이용 여부를 파악하고자 

Morgan과 Milliken[20]이 개발하고, Kang과 Lim[21]이 
수정·보완한 것을 Lee[22]가 ‘정책의 시행’에 ‘정책의 이
용 여부’영역을 추가 구성한 총 15문항 설문지를 사용하
였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직무
스트레스, 근골격계, 성희롱, 가족/혼인 정책들로 인한 
문제를 확인하여 보기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의 연령은 평균 25.31±2.67세로 21∼25세 
116명(62.7%), 26∼30세 60명(32.4%), 31∼35세 9명
(4.9%)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3년제 대학교 졸업이 80명
(43.2%), 4년제 대학교 졸업 93명(50.3%), 대학원 졸업 
이상 12명(6.5%)으로 분포하였다. 결혼 여부를 묻는 문
항에서 기혼 15명(8.1%), 미혼 170명(91.9%), 자녀 유무

는 9명(4.9%)이 있었으며, 175명(94.6%)은 자녀가 없었
다. 또한 대상자들의 임상경력은 6개월 미만 10명
(5.4%), 6∼12개월 27명(14.6%), 12∼24개월 31명
(16.8%), 24∼48개월 58명(31.4%), 48∼60개월 29명
(15.7%), 60개월 이상 30명(16.2%)이다[Table 1].

Spec. Respondents Percentage

Age(year)

21∼25 years 116 62.7

26∼30 years 60 32.4

31∼35 years 9 4.9

Education

College 80 43.2

University 93 50.3

Graduate or higher 12 6.5

Marriage
Married 15 8.1

Single 170 91.9

Children
In children 9 4.9

No children 175 94.6

Experience

< 6 months 10 5.4

6∼12 months 27 14.6

12∼24 months 31 16.8

24∼48 months 58 31.4

48∼60 months 29 15.7

60 months ≥ 30 16.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3.2 대상자의 근무환경

주 치료대상은 성인이 163명(88.1%), 소아가 19명
(10.3%), 성인과 소아를 병행하는 경우가 3명(1.6%)이
었으며, 정규직 151명(81.6%), 계약직 31명(16.8%), 인
턴 3명(1.6%)의 고용형태를 나타냈다. 이들의 근무기관
은 재활병원이 147명(79.5%)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
병원 19명(10.3%), 기타 8명(4.3%), 요양원 3명(1.6%), 
센터 3명(1.6%), 학교 2명(1.1%), 보건소 2명(1.1%), 복
지관 1명(.5%)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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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center 3 1.6

health center 2 1.1
Welfare center 1 .5

Others 8 4.3

Employment 
Type

Regular worker 151 81.6
Contract worker 31 16.8

Internship 3 1.6

3.3 대상자의 근무여건

급여수준은 월 150∼200만원이 122명(65.9%)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150만원이 35명(18.9%), 200∼
250만원이 27명(14.6%), 250∼300만원이 1명(.5%) 순
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하루 평균 건수는 11∼15건
이 170명(91.9%)으로 대부분이 11∼15건을 치료하고 
있었으며, 6∼10건 8명(4.3%), 1∼5건 6명(3.2%), 16건 
이상이 1명(.6%)으로 나타났으며, 토요휴무를 보장받는 
대상자는 20명(10.8%)에 불과하였으며, 164명(88.6%)
은 토요 격주 휴무를 시행하고 있었다[Table 3].

Spec. Respondents Percentage

Salary

￦1,000,000 
∼1,500,000 35 18.9

￦1,500,000
∼2,000,000 122 65.9

￦2,000,000
∼2,500,000 27 14.6

￦2,500,000
∼3,000,000 1 .5

The average 
number of therapy

< 5 case 6 3.2

6∼10 case 8 4.3

11∼15 case 170 91.9

16 case ≥ 1 .6

Saturday work
Not working 20 10.8

Working 164 88.6

Table 3. Working Conditions of Participants   

3.4 여성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

여성 작업치료사들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응답 결

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여성 작업치료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는 67.97±8.82점이었으며, 주요 항목으로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적다고 느낄 때가 있다.’가 3.84±.86
점, ‘근무로 인해 피로를 느낀다.’가 3.83±.70점, ‘치료 
이외의 것까지 신경써야할 때가 있다.’가 3.48±.67점으
로 나타났다.

M±SD Main sub-items

67.97±8.82

 There are times when one feels that the 
salary is less than working(3.84±.86).

 Feel tired due to work(3.83±.70).

 That it is time to pay attention to the other 
therapy(3.48±.67).

Table 4. Work stress of Female Occupational Therapists

3.5 여성작업치료사의 근골격계 통증

여성 작업치료사들의 근골격계 통증에 대한 응답 결

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손목과 손에서 167명(90%), 
어깨에서 159명(86%), 목에서 129명(69.7%), 허리에서 
127명이(68.6%)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또한 손목
과 손 117명(63%), 어깨 115명(62.2%), 허리 96명
(51.9%)은 통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
태였다.

Spec.
Whether pain Whether inconvenience in 

daily life

Yes No Yes No

Neck 129(69.7%) 56(30.3%) 77(41.6%) 108(58.4%)

Shoulder 159(86%) 26(14.1%) 115(62.2%) 70(37.8%)

Elbow 22(12%) 163(88.1%) 15(8.1%) 170(91.9%)

Wrist/Hand 167(90%) 18(9.7%) 117(63%) 68(36.8%)

Back 62(33.5%) 123(66.5%) 42(22.7%) 143(77.3%)

Waist 127(68.6%) 58(31.4%) 96(51.9%) 89(48.1%)

Hip/Thigh 23(12.4%) 162(87.6%) 9(4.9%) 176(95.1%)

Knee 75(41%) 110(59.5%) 46(25%) 139(75.1%)

Ankle 59(31.9%) 126(68.1%) 36(19.5%) 149(80.5%)

Table 5. Musculoskeletal Pain of Female Occupational 
Therapists

3.6 여성작업치료사의 성희롱 실태

여성 작업치료사들의 언어적 성희롱 경험은 132명
(71.4%)에 이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49.2%가 ‘화가 
나고 매우 불쾌하다.’라고 응답하였고, 이에 대한 대처로 
‘그만하라고 얘기’하거나(36.8%), ‘무시’를 했다(28.1%). 
여성 작업치료사 중 48.6%가 신체적·시각적 성희롱을 
경험했으며, 40.5%가 ‘화가 나고 불쾌’해하였다. 성희롱
을 목격하거나 들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69.7%였으며, 
대부분 치료실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69.2%). 
이들 중 46.5%는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일이며, 특히 
13%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희롱의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8권 제2호, 2017

488

Spec. Yes No Sub-items

Verbal harassment 132(71.4%) 53(28.6%)

What was your feeling?
Very unpleasant angry. 91(49.2%)

some uncomfortable. 36(19.5%)

How do you respond?
Told to stop. 68(36.8%)

Ignored. 52(28.1%)

Physical and visual 
harassment 90(48.6%) 92(49.7%) What was your feeling?

angry and offended. 75(40.5%)

Was perplexing quandary. 18(9.7%)

Seen, heard experiences 
of harassment 129(69.7%) 52(28.1%)

Where did you do that? Therapy room. 128(69.2%)

When did you do that?
Was less than 12 months. 86(46.5%)

Current continue. 24(13.0%)

Who did it? Client. 127(68.6%)

Within the last year frequency
2-5 times. 80(43.2%)

6-10 times. 26(14.1%)

Table 6. Sexual Harassment of Female Occupational Therapists

Spec. Not 
at all.

Some do 
not. A little

Very 
much 

so

Workplace 
culture

Must choose whether to focus on the individual or works.
38

(20.5%)
113

(61.1%)
33

(17.8%)
1

(.5%)

there are disadvantages when using individual, family holiday to the problem. 55
(29.7%)

106
(57.3%)

23
(12.4%)

1
(.5%)

If the individual, the family takes precedence think badly. 30
(16.2%)

97
(52.4%)

55
(29.7%)

3
(1.6%)

When you find it difficult to balance work and family, and to take an attitude of "is 
responsible for what their share of their choice."

18
(9.7%)

86
(46.5%)

79
(42.7%)

2
(1.1%)

Should not be the one associated with the family during working hours. 30
(16.2%)

100
(54.1%)

54
(29.2%)

1
(.5%)

Workplace
boss

Working time for chores, overtime, etc. allows them to change holiday plans. 7
(3.8%)

43
(23.2%)

124
(66.5%)

11
(5.9%)

Listen to my complaints. 7
(3.8%)

41
(22.2%)

108
(58.4%)

28
(15.1%)

Is critical in my efforts to balance work and family. 38
(20.5%)

124
(67.0%)

19
(10.3%)

4
(2.2%)

Care should allow the private work. 4
(2.2%)

65
(35.1%)

114
(61.6%)

2
(1.1%)

Gives advice to give new ideas. 12
(6.5%)

63
(34.1%)

103
(55.7%)

7
(3.8%)

Instead, it should also now a personal thing. 37
(20.0%)

97
(52.4%)

47
(25.4%)

4
(2.2%)

Help me when I struggle. 14
(7.6%)

55
(29.7%)

105
(56.8%)

11
(5.9%)

The understanding and who can share their feelings. 10
(5.4%)

61
(33.0%)

101
(54.6%)

13
(7.0%)

Feel bad for my needs and as working mothers. 28
(15.1%)

121
(65.4%)

34
(18.4%)

2
(1.1%)

Colleague

I think that thanks to the colleagues work life easier. 3
(1.6%)

22
(11.9%)

140
(75.7%)

20
(10.8%)

Easy to share stories and colleagues. 0
(0%)

14
(7.6%)

137
(74.1%)

34
(18.4%)

When a problem arises, there is a companion that you can rely on. 1
(.5%)

22
(11.9%)

134
(72.4%)

28
(15.1%)

Colleagues are willing to give for my story. 0
(0%)

8
(4.3%)

135
(73.0%)

42
(22.7%)

Table 7. Workplace Relations of Female Occupational Therapists

주체는 68.6%가 환자라고 답변하였으며, 최근 1년 동안 
목격하거나 들은 횟수가 2∼5회(43.2%), 6∼10회
(14.1%)에 달하였다[Table 6].

3.7 여성작업치료사의 직장 내 관계

여성 작업치료사들의 직장 내 관계에서 직장 문화적

으로 개인과 일의 사이에서 곤란하지 않은 ‘비교적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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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항목이 61.1%로 응답하였고, 일과 가족 양립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비교적 그렇지 않다.’46.5%, ‘비
교적 그렇다.’ 42.7%로 응답하였다. 직장상사와의 관계
에서는 집안일을 위해 휴가 등을 바꾸도록 해주거나, 이
해심 있고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는 질문에서 ‘비교적 
그렇다.’ 54.6%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직장 동료
와의 관계에서는 동료덕분에 의지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

준다는 항목에서 ‘비교적 그렇다.’가 73.%로 가장 높은 
응답률로 나타났다[Table 7]. 

4. 고찰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늘

어나고 있으며, 작업치료사는 자원과 요구, 전문적 가치, 
보상, 환자 및 동료와의 관계, 스트레스와 신체적 증상
(통증) 및 심리적 증상, 보수 등으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
에 노출되어 있다[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작업치
료사의 직무 실태에 관하여 비교·분석 하여 그 결과를 통
해  향후 여성 작업치료사의 직무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으로 평균 연령은 

25.31±2.67세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3년제 대학교 졸업
이 43.2%, 4년제 대학교 졸업 50.3%, 대학원 졸업 이상 
6.5%로 분포하였다. 결혼여부에서 기혼 8.1%, 미혼 
91.9%이며, 94.6%은 자녀가 없었다. 임상경력은 24∼48
개월이 31.4%로 가장 많았다. 
여성 작업치료사들의 직무스트레스는 ‘하는 일에 비

해 보수가 적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근무로 인해 피로를 
느낀다.’, ‘치료 이외의 것까지 신경써야할 때가 있다.’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급여가 낮을수록 직
무자율성,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에 대한 스트
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 일치하며[23], 급여
가 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임을 보고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15].
통증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손목과 손(90%), 어깨

(86%), 목(69.7%), 허리(68.6%) 순으로 고통 받고 있었
다. 특히 손목과 손, 어깨, 허리의 통증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까지 지장이 있는 상태였다. 물리치료사의 통증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허리, 어깨, 목과 손목의 순서로 근
골격계 통증부위를 보고한 연구[24]와 어깨, 허리, 손목, 

목의 순서로 보고한 연구[8]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손
목과 손을 주로 사용하며 치료하는 작업치료사의 업무특

성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높은 허리 통증의 빈도
가 국내외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25-26]. 허리에 통증
을 발생시키는 요인 중에는 상체를 회전하거나 구부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며, 환자를 하루에 6∼10회 이동 시
키는 치료사는 이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치료사에 비

해 더 큰 통증을 유발한다고 하였다[26]. 작업치료사를 
비롯한 모든 치료사들이 허리 통증에 대한 예방책과 교

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성희롱 실태에서는 여성 작업치료사의 71.4%가 언어

적 성희롱을 경험하였으며, 48.6%가 시각적, 신체적 성
희롱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언어적 성희롱 경험(39.0%)이 
신체적 성희롱 경험(15.9%)보다 더 많았는데[27], 본 연
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언어적 성희롱을 경험했
을 때, ‘화가 나고 매우 불쾌하다(49.2%).’, ‘약간 불쾌하
다(19.5%).’고 느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그만하라
고 얘기한다(36.8%)’, ‘무시(28.1%)’ 순으로 응답했다. 
대부분 성희롱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피하고 개인적 차원

의 간접적인 대처를 사용하였다[27-28]. 향후 보건의료
직을 비롯한 모든 직장에서 성희롱 발생 시 올바른 대처

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1년 동안 성희롱을 목격하거나 들은 횟수는 2∼

5회(43.2%), 6∼10회(14.1%)로 성희롱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7]. 이와 같이 성희롱
은 학력과 관계없이 사회 안에 넓게 퍼져있으며[29], 특
히 병원에서는 환자, 보호자, 상사, 동료 등에 의해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
와 잦은 이직으로 조직과 사회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가

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되어야 한다.
여성 근로자들은 일-가정 양립의 부담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와 직무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25].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과 일의 사이에서 
곤란하다.’ 항목에서 ‘비교적 그렇지 않다.’가 61.1%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직장상사의 긍정적인 지원이 가족 친
화적 조직 문화, 일-가족 갈등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30-31]. 또한 좋은 유대관계로 의지
하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감정을 공유하며, 이해하는 조
직 분위기가 일과 가정의 양립의 부담을 줄인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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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연령이 20대인 미혼여성이 많았다. 이
는 작업치료 면허 소지자 적으며, 사회적으로 직무 스트
레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
한 특징은 연령과 직책이 낮을수록 직무의 자율성에 대

한 스트레스가 높아지며, 결국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 사료된다[32-34].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근무하는 여

성 작업치료사들의 직무 실태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였다. 설문 대상자들의 연령, 근무기관, 고용형태 
등이 편향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 여성 작업치료사의 

근무 실태로 확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여성 작업치료사의 직무 실태를 알아보고 

이로 인한 문제를 파악하여 근무 환경 개선, 직무 스트레
스와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여성 작업치료사의 장기간 경

제활동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하고자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직무 스트레스는‘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적

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근무로 인해 피로를 느낀다.’, 
‘치료 이외의 것까지 신경써야할 때가 있다.’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손목과 손(90%), 어깨(86%), 목
(69.7%), 허리(68.6%) 순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
며, 심한 경우 일상생활에서까지 지장을 받고 있었다. 성
희롱 실태에서는 71.4%가 언어적 성희롱을 경험하였으
며, 이로 인해 ‘화가 나고 매우 불쾌하다(49.2%).’, ‘그만
하라고 얘기한다(36.8%).’, ‘무시(28.1%)’ 순으로 응답
하였다. 성희롱 경험 시 대부분 무시하거나 피하고 개인
적 차원의 간접적인 대처를 사용하였으며, 최근 1년 동
안 성희롱을 목격하거나 들은 횟수가 43.2%로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 내 문화에서는 
‘개인과 일의 사이에서 곤란하다.’ 에서 ‘비교적 그렇지 
않다.’항목이 61.1%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대부분의 여성 작업치료사들이 겪고 있었던 근골격

계 질환과 성희롱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

발을 비롯해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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